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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한은 광야를 다니

며 많은 사람에게 말

씀을 전파하며 외쳤

습니다.

누가복음 1:8~25, 3:1~20, 요한복음 1:6~28

세례 요한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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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일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1)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석청: 바위틈에 사는 벌들이 모아놓은 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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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오늘의 공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은 주위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외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사야 58:1)

                 요한의 외침

                 나는 무엇을 외칠까?



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다음 보기처럼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에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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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보세요.

너희  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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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의 사냥꾼은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구멍을 가진 상자에 과일을 가득 채워서 

저녁 때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어 놓는다. 밤중에 원숭이는 과일의 냄새를 맡고 그 상자를 

찾아내 손을 넣어 과일을 한 웅큼 쥘 것이다. 그러나 그 상자는 구멍이 너무 작아 과일을 

쥔 손을 뺄 수 없다. 

원숭이는 그 과일을 포기하면 손을 빼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지각이 

없으므로 밤새도록 주먹 쥔 손을 빼려고 잡아당기기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고 그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쉽사리 잡히는 것이다.

원숭이의 꽉 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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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한 가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다.”

겨울의 시베리아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나 외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국의 엄한 경계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을 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낮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반대 방향에 또 하나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호수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두껍게 얼어 붙어 있는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고 장로 형제가 호수에 들어가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는 듯한 차가운 물 속에서 가슴까지 잠그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 형제는 코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20여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베리아 불꽃』중에서

시베리아의 침례




